
Dubai유, 10일 평균 30 .31달러
석유공사 , WTI는 36.9 1달러 … 단기급등 차익 노린 매물 쏟아져

이라크가 유엔의 요구에 따라 미사일을 파괴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28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30.35달러로 전날보다

0.28달러 떨어졌다. 이에 따라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0.31달러로 0.01달러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0.15달러 떨어진 36.91달러에 거래된 반면, 북해산 Brent유는 34.27달러

로 0.23달러 올랐다.

2월28일 국제유가 하락은 이라크가 유엔의 요구에 따라 알 사무드 미사일을 파괴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3월 총회에서 이라크전이 발발하면 생산쿼터 적용을 일시 중단키로 결의할 가

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는 2월27일 미국-이라크 전쟁 위기감과 재고감소 우려 등으로 1991년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인 40

달러 선에 육박했으나 전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2월27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30.63달러로 전날보다 0.35달러 올랐고,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0.32달러로 0.03달러 상승했다.

북해산 Brent유 현물 가격도 34.04달러로 0.46달러 오른 반면,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0.60달러 하락

한 37.06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4월 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장중 배럴당 39.99달러까지 급등

했으나 장 후반 하락반전해 결국 전날보다 50센트 내린 37.20달러에 장을 마쳤다.

또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4월 물 북해산 Brent유도 배럴당 2센트 떨어진 33.05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진 40달러 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매물이 등장한데다 미국이 테러경

계 수준을 <오렌지>에서 <옐로>로 낮추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집트 언론이 이라크가 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UN의 무기사찰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라크 전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도 유가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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